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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이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

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정서조절곤란이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

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6세 자녀를 둔

만 21~49세 어머니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4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를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에 부적으로 비지

지적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서조절곤란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

응에 부적으로 비지지적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표

현에 대한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의 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

응)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조절곤란의 부분매개 경로를 확인하며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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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양육

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

에 있어서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Fishbein & Aizen, 1975)을 포함하며 자녀

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ecker,

1964). Fishbein과 Aizen(1975)은 부모 또는 양육

자가 자신의 경험과 성장상황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정의하였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의 연구에서는 어린 영․유아들에

게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머니

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모인선과 김

희연(2005)도 어머니의 정서 상태, 성격, 가치

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

아개념, 성격과 정서 상태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부모의 돌봄 행동이 지나치

게 적거나 혹은 과도하여 과보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모두가 자녀에게 우울이나,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

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도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Anderews, Henderson, & Mackinon,

1993; Parkers, 1979; Ray & Plapp, 1990: 허묘연,

1999에서 재인용).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

리적 양육 행동 아래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으

로 안정된 행동을 하며, 부모의 거부적, 과보

호적, 엄격, 기대, 모순, 불일치적 양육을 받으

며 성장한 아동은 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김숙형, 2004; 박혜경, 박성연, 2002). 또

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고(최미미, 2008;

Hardy, Power, & Jaedicke, 1993)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타인 양육의 질이 상호작용하여 영아

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양연숙, 조복희, 2001). 이처럼 중요한 부모

의 양육행동이 꾸준히 연구되면서 양육태도보

다는 양육행동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박민혜, 정윤경, 2012). 그 이유로 먼저 기존

연구에서 다룬 양육태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었고, 여러 학자

가 양육태도와 행동을 혼용하여 경계가 모호

해지고 두 개념 간 정의가 유사해지는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아동에 대한 느낌과 추상적인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이 측정이 보다 용이

해지는 장점 등이 있다. 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부모의 반응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손승희, 이은해 2004;

이진숙, 한지현 2004; 홍계옥, 2001).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구체

적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 반응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최근 들어 이에 관한 관심

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양육행동과 관

련된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되면서 정서

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Denham, 1993; Dune, Brown, & Beardsall,

1991; Garner, Jones, & Miner, 1994). 정서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113

Eisenberg, Cumberlandd와 Spinrad(1998)은 정

서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socialization of

emotion)을 연구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자녀

의 특성, 부모의 특성, 문화 등 다양한 요인

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은 유아

의 정서 경험, 정서의 이해와 조절, 정서표

현과 자기-관계-대상의 도식(schema)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어 자녀가 사회적 상황

에서 행동 시, 사회적 유능감(social emotional

competence)을 부여해주고 타인과 긍정적인 상

호작용 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정서표현(expression),

정서에 대한 대화(discussion), 자녀의 정서에 대

한 반응(reaction)의 3가지 행동을 제안하면서

특히, 자녀의 정서경험과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강조했고.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Eisenberg

et al., 1999).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일관

된 행동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또래관계 사이

에서 거부되지 않고 잘 적응하게 되는 반면

에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일관성이 없고

통제적일 때 자녀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

고 또래관계에서 적응이 어렵게 되며(Pettit,

Dodge, & Brown, 1988) 비합리적인 반항행동을

보이는 낮은 사회적 지능을 보였다(Baruch &

Barnett, 1981). 국내에서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

하고 있고(안효민, 2013; 노지영, 정윤경, 2010)

정서사회화 측면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권연희, 이종희, 2005;

정윤주, 2006; 허애수, 2003). 자녀가 정서표현

을 할 때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집

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정지선, 2010),

자녀의 사회적 참여행동이 빈번해졌다(임승희,

2013).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

으로 대처하고(김지연, 남은영, 2011)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과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였다(윤보람,

2010). 노지영(2009)은 자녀가 부정정서 표현

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

현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예언하였고 박유경(2009)은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인식명확성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제공하여 이 경험을 한 자녀는 성

인이 되었을 때에도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보

였다. 이선화(2014)는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높을수록 자녀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높아지

는것을 연구결과로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결

과들은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

동으로 Eisenberg 등(1998)이 제안한 자녀의 부

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

고자 한다. 부모의 정서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표현으로 지속

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인 양육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은 자녀가 분노나



114 인간발달연구

두려움 같은 부정정서를 표현 했을 때 부모가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느낀 부정적

인 감정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부정적 자극에

대처하도록 돕는 지지적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거

나 그 정서에 대해 최소화 하거나 정서적 경

험의 가치를 낮추는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를 갖게 하

고 사회적인 소속감 및 안정감을 제공하는 긍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변인에 의해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Abidin(1992)은 자녀양육

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인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 및 성별, 연령과 같

이 자녀가 가지는 특성과 어머니의 연령, 학

력 등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 및 상황 관련 특

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특히, 반복적이

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들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생

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

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자극으로 유

추할 수 있고 이는 유아의 발달 및 행동과 관

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인 성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Crnic & Booth, 1991). 초

보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긴장감

이 높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와(권경숙,

2008),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

생하며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을 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

가시키고(Dix, Reinhold, & Zambarano, 1990) 부

정적인 기질을 형성하게(Schudlich, Shamir, &

Cumming, 2004)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ietz, Jennings, & Abrew, 2005). 양육 스트

레스는 양육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하였고(Belsky, 1984), 어머니가 일상적

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

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킨다(Patterson, 1979). 또한, 양

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

를 보이게 되고(엄지원, 2011), 양육스트레스

가 축적되면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강압적인 부모-

자녀 상호작용(Wahler & Dumas, 1989), 아동학

대(Howze & Kotch, 1984)를 유발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Belsky(1984)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

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

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우울

을 높게 할 수 있다고 연구하였고 Crnic과

Greenberg(1990)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성적인

행동보다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로 자녀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

육행동은 덜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115

더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rawford, & Manassis, 2001; Vera, Granero, &

Ezpeleta, 2012).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내 구성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고 특히, 자녀에게 반응하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높다. 국내의 연구

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강압, 거부, 통제, 방임적 허용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0; 이경은, 이주리,

2008)으로 나타났다. 전미순과 이영애(2009)는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모의 양육스트

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양육스트레스 이외에도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정

서조절곤란을 제안하고자 한다. Salovey, Bedell,

Detweiler와 Mayer(1999)는 정서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소

개하였고 정서를 표현 및 이해하고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Mayer, Salovey, & Caruso, 2000). 이것은 좌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결정하게 하고(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대인관계에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연구하였다

(Goleman, 1995).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는 정

서조절곤란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y & Mauss, 2011).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

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들을 연구하였고(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

승민, 2000; 이지영, 2008; Ga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 John, 2003), 정서조절

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념을 넘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

한 노력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

절의 통합적 개념을 제시한 Gratz와 Roemer

(2004)는 정서조절을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

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희망하는 목표와 일치

되게 행동하는 능력, 바라는 대로의 정서 반

응을 조절하려는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전

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고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곤란

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의 결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

육행동에 영향을 준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

하는 정서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하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을 감소시켜 어머

니 개인의 적응과 안녕, 성공적인 기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

(Ackerman, Cicchitti, & Izark, 1995)하고 있다.

임희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애

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지만, 충동적이고

정서를 억압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 혹

은 거부하며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부

모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

로 인해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낮

아지고(김경미, 김영희, 박범혁, 2005) 낮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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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태도를 갖거나 공격적인 양육행동 등으

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였다(김재형, 2014; 이

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

한 선행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편이

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들은 보다 더 자세하

게 양육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

하고 있고 그 중 정서와 관련된 부모 양육행

동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조절이

나 정서적 역량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

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임희수, 박성연, 2002;

배지우, 2010).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중요성에 주목하

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서관련 양육행

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세 변

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없어 각 변인을 하

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양육스

트레스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종속변인인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

서 표현에 대한 반응)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

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Lazarus와 Folkman(1984)는 어

떤 사건이 스트레스로 지각 되느냐의 여부는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각자의 대

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스트레

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조절하는 양식은 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적이

고 만성적인 경험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

하며 사건을 지각하고 대처한 양식이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견하

면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유발되는 다양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부모에게 더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그 스트레스

를 대처하기 위하여 정서를 안정적으로 다루

는 능력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

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어 자녀가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때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게

되고 지지적 반응은 낮게 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유아기(만3∼6세)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어

머니들은 부모의 역할 제한성, 우울, 유능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결과(정안

나, 2007)와 자녀가 취학 전 연령일 경우 어머

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영․유아기 일수록 부모 및 환경에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있어 어머니의 정서조

절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

추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였다. 또한, 3세의

경우, 보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에

반항적 행동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녀와 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혜진, 2005). 만 4∼5세

의 자녀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자

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자녀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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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연령대

20대 5(2.2%)

30대 182(82.0%)

40대 35(15.8%)

자녀 연령

만 3세 60(27.0%)

만 4세 41(18.5%)

만 5세 67(30.2%)

만 6세 54(24.3%)

자녀 성별
남자 113(50.9%)

여자 109(49.1%)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분포 (N = 222)

따른 양육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머니 자신이 능력이 부

족하다고 느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

하게 된다(Crnic & Booth, 1991; 유우영, 최진

아 1998).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서

조절곤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

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상담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교회의 영유아 자녀

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

하였다. 대상선정은 각 기관으로 전화 연락하

여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

내 구성원에게 설문을 무작위 배포를 요청하

였다. 총 400부를 발송하여 316부(79.0%)가 회

수되었으며 불완전 응답 자료와 불성실 응답

건 27부를 제외한 289부를 입력하였다. 마지막

으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서 표

현에 대한 반응) 측정 도구 중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반응하기에는 난해한 문항이 있고

양육스트레스의 양상과 양육행동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아기 자녀를

제외하고 만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자료만을 선정하여 최종 222부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모의 연령대는 30대(82.0%)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0대

(15.8%), 20대(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의 연령별로는 만 5세(30.2%), 3세(27.0%), 6세

(24.3%), 4세(18.5%)의 순으로 대체로 비슷하

게 분포했고, 성별 역시 남자(50.9%)와 여자

(49.1%)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PSI)

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와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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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

의 보고로,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

적 상호작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여 각각 12문항씩 총 36문

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3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DERS를 조

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정서

조절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정서조절곤란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는 총 36문항으로 6가지

요인은 똑같으나, K-DERS는 문항분석 및 요인

분석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17번 문항을 제외한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 요인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적주의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

료성 부족,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3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제작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Eisenberg & Fabes, 1994)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이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 즉,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측정하

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72

문항으로 6가지 반응 양식 각 하위 척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2점부터 60점까지

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지적

반응은 .94이고 비지지적 반응은 .90로 나타났

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4 사

회통계 분석프로그램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응

답자의 인구통계 분포를 살펴보고, 각 척도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

(Pearson-r)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간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

모형 검증의 각 단계별로 산출된 개별 경로

추정치를 이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추

정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여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이 때 매개변인을

통하지 않는 직접경로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

펴보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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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r ≥

.24, p < .001)과 비지지반응(r ≥ .21, p <

.001)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지지반응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고통(-.07 ≤ r

≤ -.04, p > .05)을 제외하고는 부적으로 유의

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8, p < .01). 정

서조절곤란의 경우 자각부족과 목표지향어려

움과의 관계(r = .05, p > .05)만을 제외하고는

하위차원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

타내었고(r ≥ .17, p < .05), 특히 목표지향어

려움의 경우 지지반응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5 ≤ r ≤ .03, p

> .05). 그리고 지지반응 중 감정표현격려는

정서조절곤란의 비수용성(r = -.03, p > .05),

접근제한(r = -.06, p > .05), 목표지향 어려움

(r = .03, p > .05)이 역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지반응과는 모두 정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6, p <

.05). 준거변인인 간 관계에서는 비지지반응

중 최소화반응이 지지반응과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02 ≤ r ≤ .02, p > .05), 그

외 구성개념 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7, p < .05).

2.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

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

절곤란 매개효과 검증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을 예측하는 과

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그림 1,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지지반응에 대한 양

육스트레스의 총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β = -.29, p < .001), 2단계에서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β = .59, p < .001). 마지막으로 양육스

트레스에 의한 직접효과를 통제하고도 정서조

절곤란이 지지반응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β = -.17, p < .05). 두 간접효과 경로

에 대한 Sobel test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

절곤란을 야기하여 지지반응을 낮추는 매개효

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Z = -.19, p <

.05). 이 때 정서조절곤란을 거치지 않고도 양

육스트레스는 지지반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나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β = -.19, p <

.05).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

한 반응 중 비지지적 반응과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곤란 매개효과

다음으로 그림 2, 표 4와 같이 비지지반응

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비지

지반응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총효과가 정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β = .53, p < .001), 2

단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 .59, p < .001).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의한 직접효과를 통제하고

도 정서조절곤란이 지지반응을 정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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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

지지적

반응

정서조절

곤란

.59*** -.17*

-.19*

그림 1.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p < .05. ***p < .001.

단계 변인 B SE β t F R2

1 양육스트레스 → 지지반응 -.30 .07 -.29 -4.42*** 19.56*** .08

2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곤란 .61 .06 .59 10.77*** 115.94*** .35

3
양육스트레스 → 지지반응 -.19 .08 -.19 -2.33*

12.31*** .10
정서조절곤란 → 지지반응 -.17 .08 -.17 -2.17*

주. Sobel test: Z = -2.08, p < .05

*p < .05. ***p < .001.

표 3. 양육스트레스가 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22)

양육

스트레스

비지지적

반응

정서조절

곤란

.59*** .26***

.37***

그림 2. 양육스트레스가 비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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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B SE β t F R2

1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반응 .48 .05 .53 9.19*** 84.44*** .28

2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곤란 .61 .06 .59 10.77*** 115.94*** .35

3
양육스트레스 → 비지지반응 .34 .06 .37 5.43***

52.00*** .32
정서조절곤란 → 비지지반응 .23 .06 .26 3.80***

주. Sobel test: Z = 3.59, p < .001
***p < .001.

표 4. 양육스트레스가 비지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22)

하게 예측하였다(β = .26, p < .001). Sobel test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

여 비지지반응을 높이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59, p < .001). 이 때

양육스트레스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역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β = .37,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관련 양육행동(자녀의 부정정

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

응, 정서조절곤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적 표현에 대한

반응(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간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 매개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에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지는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각 변인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그

리고 자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로 첫째, 양육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어려움이 높아지는 관

계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부정적

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고 정서조절을 통하

여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해

소시키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는 인지과정에 악영향을 미

치고 취약성을 유발하여 정서조절 곤란을 야

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Troy

& Mauss, 2011)가 있고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

동의 관계를 밝힌 국내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

서를 느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많아진다

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이미연, 김지혜, 조용래, 2012). 또한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이정미, 2011). 둘째, 양

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

현할 때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낮아지고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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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반응은 높아졌다. Belsky(1984)는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행

동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스트레스가 많은 어

머니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각하

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명령이나 비난과 같은 비판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Suchman & Luthar, 2001)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

이라고 지각할수록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정서

와 문제 중심으로 행동하는 지지적 반응은 낮

아진 반면, 정서를 처벌, 최소화, 스트레스로

행동하는 비지지적 반응이 높아졌다. 까다롭

고 고집이 세고 공격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문제 상황을 빈번히 초래하여 부모

들이 더 간섭하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게 된다는 연구(Lee & Bates, 1985)가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

녀의 어머니가 더욱 애정적이고 열중하는 패

턴으로 유아와 상호작용 하며(Lengua, West, &

Sandler, 1998), 기질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무관하다는 연구(Daniels, Plomin, & Greenbaugh,

1984)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

하겠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

모의 고통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비지지적 반응 간 정적으로 상관을 나타낸 것

과 달리 지지적 반응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상관에 불과하나 어머

니가 경험하는 부모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고

통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자녀의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스스

로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거나 처벌을 통

해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감이 없고 무력감

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받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이를 과도하게 받아

들여 처벌을 통해 신속하게 중단시키려는 시

도를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한다(정윤주,

2006).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보다 많은 명령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Patterson, 198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수록 자녀에게 지지적 반응이 감소하고 비

지지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정서조절 전략 접

근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

극적으로 처리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는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최소화 하거나 부

모가 더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권희정

(2011)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인

식, 감정이입, 정서조절이 높을 때, 부모역할

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켜준다는 연구

와 유사하다. 부모-자녀 관계는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어머니가 정서

를 표현하고 조절함에 있어 곤란이 있다면 자

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을 격려하는 행동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

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

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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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연구

가 뒷받침한다(Mayer, Salovey, & Caruso, 2000).

특히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

어려움의 경우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 할 때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지지적 반응과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 하위요

인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행동적인 요소

와 밀접한 영역이므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함

에 있어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깊게 반

응해 주는 정서 중심의 행동과는 관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중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

조절곤란의 부분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정서조절의 곤란을

매개로 하여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지

지반응을 낮추고 비지지적 반응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스

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니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 정서조절의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이때 정서의 주의 및 자각이 부족한 어

머니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및 타

인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

문에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시,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의 감

정에 이입이 힘들어지며 공감적인 태도의 부

족으로 지지적 반응은 낮추게 되고 비지지적

반응은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Fabes,

Eisenberg와 Eisenbud(1993)는 자신의 정서를 효

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모의 능력은 자녀의 부

정적 정서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요

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이 좀

더 조절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

이라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주혜, 정

윤경 (2016).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반

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최초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지는 정서조절능력과 자녀가 정서를

표현 할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행동이 중요한

이유이겠다.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유발

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

다면 자녀가 정서를 표현 할 때 지지적 반응

을 높이고 비지지적 반응을 줄임으로서 궁극

적으로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연희와 이

종희(2005)는 아동의 정서 및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일반적인

양육행동과의 관계보다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

였고, Dunn, Brown과 Beardsall(1991)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행동은 긍정적인

정서인 기쁨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뚜렷이 볼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사회화 발달과 관련된 중

요성이 시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정

적 정서를 표현 할 때 어머니의 반응을 긍정

적이고 지지적인 반응 유형과 부정적이고 비

지지적인 반응 유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125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수행되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상을 모

집하고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성격 상 대부분

의 연구에서 수행되는 방법이긴 하나,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겠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 간의 관계

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서 어머니의 정서조절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

녀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질적 검증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

조절곤란의 부문매개의 검증은 다른 매개변인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사이에서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변인의 증분설명력은 낮은 편

이다. 즉, 증분설명력이 적다면 매개변인이 독

립 혹은 종속변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용어만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으나 해당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구분될 수 있는 관계임을 확인 한 바, 인

과관계로 연결된 개념으로 판단되어 작지만

일정부분을 매개해 주고 있다고 보인다. 더불

어 정서 관련 양육태도인 자녀의 부정정서 표

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

재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인다. 유사한 매개요

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Abidin(1992)은 양육스트

레스와 양육행동간 매개요인으로 양육효능감

을 제안한 양육스트레스 모형이 있고 이지현

(2013)은 양육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두 요인

을 매개효과로 증명한 연구가 있다. 또한, 장

선희(2018)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지만 어머니가 지

각한 부부관계의 매개요인을 통해 양육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서관련 양육행동인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

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관의 관

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인 부정적인 요인만을 매

개효과로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설명력과 양육스

트레스와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비지지적 반응 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설명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이 부적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서가인 비지지적 반응과 더

큰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허츠버그

의 두 요인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성취나 인정

등 동기요인(motivational factor)과 불만족과 관

련된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적 경향인 위생

요인(heigyne factor)이 각각 다르게 기능함을 밝

힌 것처럼 각 선행요인이 더 주요하게 기능하

는 결과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다(Herzberg, 2003). 이에 대하여 부

모가 느끼는 행복과 관련한 요인이나 정서조

절에 대한 효능감, 정서지능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독립과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교차검증모형 등은 지지적 반응에 대해 더 많



126 인간발달연구

은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칭되는 모형을 함

께 설정해서 통합적인 모형을 검증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

녀의 부정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

개효과를 검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양육행동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 특히 자녀의 정서 사회화 발달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관련 양육행동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의 관계에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입증해 내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부모교육 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정서조절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제공의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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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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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mothers’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to find out whether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play a rol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222 mothers between the ages of

21 to 49 with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6. The mothers completed three questionnaires, which wer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and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ronbach alpha,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he Baron & Kenny(1986) mediating

effect validation procedur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mothers’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This study help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process of parenting stress

on the mothers’ supportive and non-supportive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b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ther relate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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